
자판기
임동현

S# 1. 자판기 앞 / 겨울 오후 3시 쯤

허름한 빨간 자판기.

어떤 남자와 함께 걸어오다 자판기 앞에 멈춰서는 소희.

한참을 바라본다.

그러다 지갑을 열어 지폐를 꺼내 집어넣으려고 하는 소희.

그 때 남자의 손이 불쑥 들어온다.

S# 2. 자판기 앞 / 2년 전, 겨울

소희 옆에 서서 자판기에 지폐를 넣는 민혁. 좀 더 화사한 화면.

민혁은 소희를 보며 씨익 웃어보인다.

쪼르르 컵을 채우는 커피.

커피가 든 종이컵 두 잔을 손에 들고 잔돈이 나오는 구멍을 바라보며

돈을 꺼낼 손이 없어 바보같이 어리버리 하는 민혁.

그를 귀엽게 보며 즐거워하는 소희.

민혁은 입에 컵을 하나 문 상태로 멋쩍게 웃으며 소희에게 커피 한 잔을 내민다.

소희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참 종이컵 안을 바라보다 한 모금 홀짝 마신다.

그리고 민혁을 보며 말을 꺼낸다.

소희 있지.

S# 1. 자판기 앞 / 겨울 오후 3시 쯤

자판기를 바라보고 홀로 서있는 소희.

소희 (V.O.) 나 사실 커피 못 마셔.

소희를 앞서 있던 남자가 손짓하며 소희를 부른다.

남자 뭐해, 가자.

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소희. 남자의 손에는 프렌차이즈 커피 두 개가 들려있다.

그런 남자를 잠깐 쳐다보다 남자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소희.

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둘의 뒷모습이 초점이 잡히지 않은 채 멀어진다.

소희 (V.O.) 그런데 네가 사준 커피가 이따금씩 너무 그립다.

썰렁하게 자판기만이 남아있다.



기획의도 :

 추운 겨울,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는 자신만의 아련함이 있다.

 옛 연인에 대한 회상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한다.

시놉시스 :

 남자친구와 길을 걷던 중 허름한 자판기 때문에 옛사랑이 문득 떠오른 소희는

 자판기 앞에 멈춰 서서 추억을 회상한다.

배경 : 

 11월 중후반 ~ 12월 초의 쌀쌀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.

등장인물 : 

 1. 김소희 (25)

   - 아담, 150 중반 ~ 150 후반의 키, 중저음의 톤, 중단발, 하얀 피부

   - 23살 당시 : 감상적임, 소박함, 장난 잘 받아줌

   - 25살 현재 : 현실적임, 세심하고 진중한 성격

   - 베이지 코트, 흰색 머플러, 젊은 국어선생님 느낌

   - 민혁과 현실적인 문제로 이별 후 정웅과 만나며 현실적인 성격으로 변모

 2. 장민혁 (당시 23)

   - 까무잡잡, 짧은 스포츠 컷 헤어, 170 후반 ~ 180 초반 키, 익살스러운 인상

   - 허당끼가 많고 덜렁거림, 장난 잘 침, 소박함

   - 라이더 자켓, 청바지의 캐주얼한 느낌

 3. 정웅 (27, 얼굴은 안 나옴)

   - 곰 같은 느낌, 180 중반의 키, 든든하고 핸섬한 인상

   - 든든함, 배려하는 세심한 성격, 진중함

   - 잘 갖춰 입은 어른 느낌


